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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K21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주도의 고등교육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선정된 사업단(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 중심의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만족도 조사에 그친 경우가 많아 사업단별 혹은 학술 분야별로 BK21사업이 대학원생의 수행, 역량,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1개 학과
단위의 단일 사업단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대학원생 수행에 대한 정량 자료(예: 게재논문 수)와
제3자 평가 자료(예: 대학원생 수행평가) 그리고 설문 자료(예: 교육환경 만족도)를 활용해 BK21플러스 사업참여의 효과
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원생 역량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논문실적
이 더 많았고, 연구능력과 전반적인 수행수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의 교육, 연구, 국제
화 인프라에 대한 대학원생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BK21사업 수혜의 직간접적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단일 사회과학 사업단에 초점을 맞춰 BK21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의 운영 성과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Brain Korea 21 (i.e., BK21) is a state-led higher education funding project that started in 
2013. Previous literature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mainly focused on massive 
quantitative outcomes of funded teams, and many studies reporting only self-reported data of graduat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refore, there were not many BK21 studies that thoroughly
examined the graduate student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etc.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BK21 project participation on graduat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using objective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self-rating (graduates' satisfaction), and other-rating (advisor's 
performance evaluation) data, which were sampled from 2013 to 2019 from a single funded team on a
one-departmental-un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ting graduate students had more published
papers, and had higher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in research, and overall abilities, than the 
non-participating graduate students. Further, participating students were largely satisfied with BK21 
suppor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s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BK21 project 
on graduat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by the thorough investigation of a single 
social science funded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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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BK21사업은 1999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2단계 사업, 2013년 3단계에 해당하는 BK21플러스 사
업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주도의 대표
적 대학 지원사업으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
규모 교육사업이다[1]. 구체적으로 대학원 집중 육성(1단
계),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안정화(2단계), 대학원 교육과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3단계) 등 시기별로 지원 목표가 
변화해왔는데, 양적 성장보다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촉
진하고, 교수 중심 대학원 체제를 대학원생 중심 체제로 
전환하며, 교육과 연구의 균형과 국제화 연구 역량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2,3]. 선정된 
사업단(팀)들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
건비,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3단계에 해당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규모는 총 1조 4,840억 원으로 67
개 대학, 542개 사업단을 지원하며 2020년 8월 종료된
다[1].

BK21 사업성과에 관한 다수의 분석연구는 대단위 사
업단 수준에서 양적 성장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는 데 초
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4-8]. 결과적으로 뚜렷한 사업적 
성과도 관찰되었으나 BK21사업이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2]. 그러나 이는 사업 자체의 한
계라기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치우친 연구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 있다[8]. 또 이렇게 전
체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계량화가 용이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연구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 
학문 분야나 전공에 초점을 맞춰 소수 사업단의 성과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9]. 그러나 전체 사업단 연구 결
과는 성급하게 해석하면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
를 들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분야를 비교하면 일반적으
로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는데[10] 그렇다고 해당 학술 분야에 미치는 BK21
사업의 효과가 작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난이도나 게재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전공마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BK21사업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전체 사업단
이 아닌, 개별 학술 분야 단위 혹은 개별 사업단 단위로 
전체 사업단 수준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행 지
표를 포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의미 있
는 시도라 할 수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

구방법 체계에 따라 개별 학과(사업단) 수준에서 BK21
사업의 지원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
였다. 구체적으로, 3단계 BK21플러스 사업 시작 기간부
터 최근까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대학원생 역량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BK21사업이 대학원 교육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시행하였다.

2. 연구 배경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의 향상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체
제로의 전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발전 아젠다라 할 
수 있다[12]. 이런 측면에서 1999년부터 시작되어 근 20
여 년이 되어가는 BK21사업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진 
장기 교육 발전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득실과 효과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으나 대체로 양적인 성장
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3-4,6,13]. 

그러나 1단계와 2단계 BK21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수 연구인력 육성의 기반이 마
련되고 국제연구와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운영 자율성에 제약이 많다는 
점과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던 점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9,11,14]. 특히 사업단의 특성과 학문 분야 
간 차이를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10,15]. 교육부에서도 3단계 BK21(즉, 
BK21플러스)사업의 목표를 ‘대학원 교육과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질적 성장의 평가지표와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단(팀)들을 총괄하여 전체적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는 않으
나 학술 분야별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 그
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K21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개별 사업단 수준의 대학원생 연
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BK21 사업단(팀)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 BK21 관련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사업에 선정

된 사업단(팀)들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성과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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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많다[4-5,7-8]. 이들 연구는 BK21 참여 사업
단과 미참여 사업단을 비교하거나[2,6] 사업단 규모별, 
학술 분야별로[3] 학술지 게재논문 수, 논문 인용 수, 학
술 저서와 같은 정량 실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하였다. 실적의 단순 비교 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정량적 
연구방법은 투입자원 대비 산출실적을 계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3, 13]. 투입요인은 예산, 산
출요인은 논문 수, 산업체 연구과제액과 같은 계량적 변
인이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김병주[2]는 1단계 
BK21사업에 선정된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상 육성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해 참여 대학이 미참여 
대학보다 논문 생산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BK21사업이 참여 사업단(팀)의 양적 성과 달성에 미
치는 영향을 다룬 주요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일우와 박경호[7]는 1단계 BK21사업(과학기술, 인문
사회 분야)에 참여 혹은 미참여한 총 122개 대학원을 비
교·분석해 BK 사업참여가 국제저널 논문 편수,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저널 논문 편수,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및 진
학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
나 이 연구는 횡단 자료의 특성상 대학의 역량과 같은 관
찰하기 어려운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었는데, 사실 BK21사업에 선정된 사업단과 선정되
지 않은 사업단 사이에 선정 이전 이미 존재했던 대학 간 
격차로 인해 BK21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
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후속 
연구[5]에서 대학(기관)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3개년(1999년, 2002년, 2005년) 패널 
자료를 사용해 종단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
술, 인문사회 계열의 특성과 관계없이 BK21 참여 대학
이 미참여 대학에 비해 대학별 논문 편수 및 전임교원 1
인당 논문 편수에서 우위를 나타냄을 밝혔으며, BK21 
사업참여 기간이 논문 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밝혔다. 

이덕로, 김소현, 차성현[3]은 BK21사업의 평가체계가 
참여 사업단의 특성과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입요소로 
2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323개의 사업단의 규
모를 대형과 핵심으로 구분하고, 학문 분야는 기초과학 
분야, 응용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로 나눈 뒤, 산출요소
로 연구 실적 이외에 특허등록 수나 취업률, 산학협력 연
구지원 수주금 등 다양한 성과 지표를 포함해 사업단의 
규모와 학술 분야마다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별 영향력, 상

대적 효율성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단계 BK21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BK21플

러스 사업의 성과를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구성
우, 김병주[4]는 종단연구방법인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해 BK21플러스 사업참여 여부와 대학별 연구성과
와의 관계를 분석했고 BK21플러스 사업이 대학들에 다
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어 연구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BK21 사업성과를 다루는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병주, 조규락, 최손환, 서지영[11]은 전
문가 및 관계자 247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방법을 사
용하여 1단계 BK21사업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장학금 
지급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기자재 및 실험 장비 구입
을 통한 실습교육 환경 개선 등 “대학 내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유인 동기가 높아짐으로
써 “우수 인력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 기반 마련”, 그 외 
“대학의 연구력 제고”와 “대학원생의 연구안목 국제화”,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능력 신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
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개선점으로 각 
대학에 사업비 지출 재량권 및 사업 수행의 자율성 보장
과 적절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유경, 박주형, 나민주, 정제영[9]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시행해 2단계 BK21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BK21사업은 대학
원생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산학협력 활성화, 지방
대 특성화 등의 일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사업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되어 질적 수준 
향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사업단의 자율성 보
장, 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 및 획일화된 평가지표 등을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김성수[14] 역시 BK21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정책 내용 분석을 통해 이들 사업
의 방향성이 양정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질적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2 분야별 BK21 사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K21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

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한 경우가 많다. 
물론 손쉽게 변수의 수량화가 가능하다는 방법론적 장점
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술 분야별 차이점을 무시한 채 
이렇게 연구 성과를 측정하면 실적 비교의 의미가 퇴색
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10]. 예를 들어 같은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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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경제학과 교육학을 비교하면 교수 1인당 SSCI 논문
게재 수는 경제학이 교육학보다 5.8배 높다. 그러나 계열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학과 물리학을 비교하면 
교수 1인당 해외 유명 저널 논문게재 수는 물리학이 경
제학보다 7배가량 높다[10].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연
구 역량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동일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하여 
BK21 사업 참여 효과가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에
서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이덕로 
외[3]는 개별 사업단의 학문분야, 사업내용, 규모 등의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행정 중심적인 평가는 실질
적인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보다 논문 수로 대표되는 단
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개별 사업단의 상황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업적 지표에 분야별, 전공별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는
데 단순히 자료를 분석할 때 분야와 전공을 범주형 변수
로 설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논문게
재 수를 정량화할 때에도 논문 출간의 난이도나 국내 논
문과 해외 논문의 중요도 차이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차
별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와 전공에 맞는 연구업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학술분야, 개별 사업
단, 개별 전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성화
되고 누적될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 단위로 사업단의 성
과를 조사하거나[16]. 개별 학술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거
나[13], 개인 수준[10] 혹은 전공 수준[15]에서 참여 교
수의 실적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정열[13]은 1단계 BK21사업에 참여한 
‘과학기술분야’ 4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해 효율성을 분석
하였다. 그는 효율적인 사업단은 적은 인력 변인의 투입
과 높은 국고예산 및 대응자금의 기여도를 통해 결과적
으로 더 높은 1인당 논문 수, 교수 논문당 IF(Impact 
Factor), 교수 1인당 산업체 연구과제액수를 산출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고유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사업단보다
는 참여사업단,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효율성이 
더 높았고, 외국인 교원 수가 많고 전임교원 1인당 수업
시간이 적은 대학의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진영[10]은 사업단(팀) 수준이 아니라 교수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차감 방법을 이용해 2단
계 BK21 참여 교수들과 미참여 교수들의 사업 전후 연
구성과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BK21사업이 이공계 교수

들의 연구성과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인문사회계 교수들
의 연구성과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최인엽[15]은 BK21 참여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비참
여 교수와 비교하여, 그리고 사업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물리학’ 분야의 사업단 3개 
대학 소속 참여 교수 60명과 비참여 교수 60명을 매칭하
여 비교하였다. 즉, 국립/사립, 연령, 성별 구성에서 두 
집단의 유사성을 높인 후 비교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매칭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았을 때 논문 수와 논문의 질
(Impact Factor)이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
실이나 BK21사업의 긍정적인 지원 효과는 분명하게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칭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BK21사업의 지원 효과가 축소되는 것 역시 사실로 나타
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BK21사업의 효과가 과대 추정
된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다른 
학문 분야에도 나타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 기관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은 연구성과와 
같은 대학의 기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선행연
구들은 이러한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적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외적으로 구성우
와 김병주[2]의 연구는 교육재정 변인(예: 학생 1인당 교
육비)이나 연구환경 변인(예: 전임교원확보율)과 같은 대
학 기관 변인이 연구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BK21플러스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대학 기관 변인의 영
향력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2.3 대학원생 대상 BK21사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BK21사업의 목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

학’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 단위인 대학원생에 관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하다[17]. 기존의 정량 중심적 성과평가 방
식이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이라는 BK21사업의 궁극적
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대학원생
의 학습 및 연구 역량의 발달 과정과 그 내용을 좀 더 세
밀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이고 정밀
한 평가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보다 미시적인 차원에
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BK21 사
업참여가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 및 연구력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나, 이는 총괄적 
입장에서 전체 대학원생에 대한 일반화된 평가일 뿐 개
별 사업단이나 전공 단위의 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
닌 경우가 많다[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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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등 객관적 평가를 우선하는 교수나 신진인력
과 달리, 대학원생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실 BK21사업 각 영역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 평가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19-22]. 물론 지원 대상인 대학원생
이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 관점에
서 교육의 질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18] 
재정지원 서비스의 수혜자가 사업의 대학원 교육 및 연
구 여건에 대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다’는 측면
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영역의 
구성과 체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손
소영, 조용관, 소형기, 이승환[19]은 1단계 BK21사업 1
차년도 이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지수’ 모델을 
적용하여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장홍근, 전재
식[20]은 주관적으로 지각된 연구력 향상 정도와 전공지
식 심화 정도를 성과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대체로 만족
도 평가 영역은 BK21사업 주관부처가 선정한 중점 평가 
영역(연구활동 지원, 교육환경 지원, 국제학술 지원, 취업 
지원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연구에서 평
균 혹은 그 이상의 만족도가 보고되었다[11,21]. 장덕호
[17]의 연구는 독특하게 대학원생의 자기 평정 자료를 활
용하여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기
대 등 연구성과와 관련된 항목들을 측정하고 독립적으로 
변인을 구성하여 BK21 지원의 효과성을 검토했는데, 특
히 이 연구는 개인형 지원사업인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
젝트(Global PH. D. Fellowship Project; 이하 GPF)에
서 지원받는 대학원생과 집단형 지원사업인 BK21에서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 재학 학기를 통제했을 때 모든 
평가항목에서 집단 간(예; BK21 박사 대 GPF 박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원생
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집단
형 사업(BK21)과 개인형 사업(GPF)의 효과가 크게 다르
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후 연구들은 대학원생이 보고하는 BK 사업 성과평
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
계적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우진, 김경연, 조보경, 
이영미[22]는 대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BK21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전
공 영역과 학위과정이 대학원생의 평가에서 중요한 배경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 내에서도 
단과대별로 BK 사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
음을 보고했는데, 교육과정과 취업지원영역에서 문과대 
대학원생들이 사범대와 같은 다른 단과대 대학원생들보

다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동일 연구에서 재학 학기 
수가 중요하였는데, 1~2학기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
고, 5학기 이상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BK21에
서 석사는 4학기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5학기 이
상의 학생들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손소영, 조용관, 소형기, 이승환[19]은 BK 참여 대학
원생 중에서도 박사보다는 석사가 BK 교육서비스 만족
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평가는 사업성과의 일차적 지
표로서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 결과는 
대학원생의 단순만족도 평가로는 이들의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손소영 등[19]의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해 교육활동과 교육서비스 만족도 관계를 탐색했는데 ‘산
학협동연구’와 ‘해외학술활동’이 대학원생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예측에 부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자들은 이러한 부적인 관련성의 근거를 설명하기보다 산
학협동연구와 해외학술활동이 대학원생에게 긍정적인 경
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데 그쳤다. 그러
나 대학원생의 역량 발달 과정은 역동적일 수 있으므로 
연구 활동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 대학원
생의 BK21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임경수, 문정욱, 손은령, 김향란, 이혜정[23]에 따르면 독
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한 전문적 역량 개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 이러한 과정에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박사과정의 특성이다. 하지만 재학 
학기가 높아질수록 (BK21 사업참여 기간이 늘어날수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연구자로서 역량이 점차 성숙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 이상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해간다
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교육 분야 전공 대학원생
의 연구 역량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24]에서도 프
로젝트 수행이나 연구 진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을 통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연구자로서 리더십과 연구 
역량을 점차 형성해 감을 밝혔다. 즉, 대학원생에 대한 평
가는 주관적 만족도나 일회적인 횡단적 평가보다는, 객관
적 수행뿐만 아니라 종단적 과정에서의 수행까지 포함한 
종합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BK21 사업비의 많은 비중이 대학원생의 
역량 구축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역량 향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매우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참여 대학원
생의 성과가 사업의 목표와 기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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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함을 주
장하기도 하였다[19]. 아울러, 대학원생 역량 향상의 역
동적인 측면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재학 학기 수를 고려
하거나, 종단적 자료 검토와 같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4 대학원생 대상 단일 BK21 사업단(팀)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K21사업
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개별 사업단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기보다 전국 혹은 지역 수준에서 여러 사업단을 
포함해 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또 계량화된 성과 지
표에 근거하여 사업의 효과,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공 분야나 사업단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사업단별 고유 특성이 반영된 성과평가연구는 찾
기가 어렵다. 또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만족도처
럼 수혜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선행연구는 양적 지
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
했듯이 고등교육 영역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과 실적의 
기준은 학문 분야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10], 이
러한 차이가 성과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사업단의 특성을 진단하고, 단일 
사업단 수준에서 BK21 지원의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수행되어 관련 연구 결
과들이 계속 누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에서 사회과학 분야 특히 심리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BK21사업이 대학원 교육의 발전과 대학원생 역량 강화
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적 분석 방법을 포함, 다양한 변수
들을 활용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가
설은 없으나 기존 선행연구를 근거로 예상되는 분석 결
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BK21 사업참여는 대학원생의 객관적 연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BK21 사업참여가 게재논문 수 
같은 정량적 실적의 향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3-4,6]. 1개 사업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므
로 투입자원 대비 산출실적을 도출해 사업단 간 ‘효율성’
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13] BK21 사업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참여 대학원생과 미참여 학생의 성과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미참여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과가 BK21 사업단에 선정됨으로 인해 
개선된 교육 및 연구 인프라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
는 게 아니므로 간접적으로 BK21사업의 수혜를 입고 있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BK21 사업참여는 타인평정에 기반한 대학원생의 
역량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BK21 사업참여는 대학원생의 객
관적인 실적 향상과 더불어 주관적인 만족도에서도 대체
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유사
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설문조사 방식으
로 대학원생의 수행역량을 평가한 기존 연구들은 자기 
평정(self-rating)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17,19,22] 이 경우 자기고양편파(self-serving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학원
생 본인이 아닌 제삼자(지도교수 겸 참여 교수)가 평정한 
것으로 이러한 편향이 감소하여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BK21 사업참여는 대학원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손소영 외[19]는 BK21 장학금 지원과 대학원생 만족

도는 양적 관계에 있지만, 산학협력 체계나 국제학회 참
석 및 논문 출판은 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다른 연구에서는[22] 안정적 학술지원, 대외 활동지
원, 교육 국제화지원 등의 영역에서 골고루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및 학술 분야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료가 사회계열에 속하는 사
업단에서 수집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도 BK21 지원
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 소재 Y 대학의 문과대

학 소속 1개 학과에서 수집되었다. 해당 사업단은 “미래
기반 창의인재 양성형” 사회계열에 속하며 전공은 심리
학으로,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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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중
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을 갖고 
연구중심 교육, 특성화 교육, 실용화 교육, 다학문적 국제
화 교육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한다. 2019년 8월 기준, 
전임교원 14명(BK 사업 참여율 100%), BK 신진연구인
력 3명, 재학생 133명 중 BK21플러스 참여 대학원생 
74명(협동과정 8명 포함) 규모의 사업단으로, 2단계에 
이어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다. 3단계는 
2013년 9월부터 시작되어 연간 약 6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020년 8월 종
료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13년 9월부터 2019년 8
월까지 해당 사업단에서 수학하면서 BK21플러스에 참
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모든 석박사 대학원생 352명에
게서 수집되었으며, 학기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재학 
대학원생 중 BK21 참여비율은 약 64%이다. 본 연구는 
기수집된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로, Y 대학 생명윤리위원
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신속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7001988-201911- 
HR-764-02).

3.2 측정 변인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수행에 대한 정

량 지표(국내 및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국내 및 국
외학술대회 발표 편수), 대학원생의 역량에 대한 지도교
수의 평가(수행평가), 사업단과 대학에서 진행한 만족도 
설문 자료(학과에서 실시한 교육 및 연구 만족도 설문조
사 결과, 대학원에서 한 교육개선을 위한 대학원생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대학원생의 수행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는 대학원생의 
논문 실적과 학술대회 발표 편수가 사용되었다. BK 사업
에 참여한 학생의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
적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BK 성과보고서 내 정량 실적 자료(2013년 2학기-2019
년 1학기)를 사용하였다.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편수의 
경우 연구재단등재지 및 후보지, 기타국제학술지, 국제저
명학술지(SSCI, SCI(E))로 구분하여 활용하였고 논문 실
적은 2013년 2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대학원생
이 게재한 논문 편수에 학술지 유형에 따라 부여한 가중
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논
문은 편당 1점, 기타국제학술지 논문은 편당 2점, 국제저
명학술지 논문은 편당 3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
였고, 개인별 논문 실적 점수는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

지, 기타국제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점수
를 모두 합한 값으로 하였다.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은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원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는 지도교수가 매 학기 
평가한 대학원생의 수행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
는 2013년도 2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대학원생 
총 356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352명의 자료로 분석하였
다. 평가항목은 총 5문항으로 학업참여 및 진행과정, 연
구능력, 성숙도, 연구윤리의식, 전반적 수행수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업 및 연구와 직접 관련
이 있는 학업참여 및 진행과정, 연구능력, 전반적 수행수
준 항목 점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반적 수행수준은 4
단계 리커트척도(1=경고, 2=미흡, 3=보통, 4=우수)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은 3단계 리커트척도
(1=하, 2=중, 3=상)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BK21 참여율은 최저참여
(0~25%)가 75명(21.3%), 저참여(26~50%) 56명 
(15.9%), 고참여(51~75%) 61명(17.3%), 최고참여
(76~100%)가 160명(45.5%)으로 최고참여의 비중이 높
았으며, 과정별로는 박사가 45명(14.8%), 석박통합 23명
(7.5%), 석사 237명(77.7%)으로 석사의 비중이 높았다. 
대학원생 1인당 수행평가를 받은 평균 학기 수는 
3.35(SD = 1.94)였다. 심리과학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의 
세부 전공 빈도 및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Sub-major distribution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ample                   (n = 352)

Sub-major Freq. Percent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78 22.2
Cognitive Engineering 41 11.6

Clinical 71 20.2
Counseling 42 11.9

Cognition 23 6.5
Social and Cultural 18 5.1

Vision, Cognition, Consciousness 18 5.1
Developmental 17 4.8

Personality 16 4.5
Cognitive Neuroscience 14 4.0

Memory and Decision 13 3.7
Visual Neuroscience 1 0.3

대학원생의 학과 교육 및 연구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
해 사업단과 학교 차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
용하였다. 사업단에서 실시한 자료는 2018년 4월, 심리
학과 대학원생 93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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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프라, 연구인프라, 국제화인프라 등의 영역에 대하
여 만족도를 평가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총 15
문항으로 교육인프라 7문항, 연구인프라 5문항, 국제화
인프라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구체
적인 문항의 예는, 교육인프라의 경우 “심리학과 대학원 
수업을 통해 연구 방법/지식/기술을 함양할 수 있었다.”, 
“심리학과 대학원 커리큘럼에 만족한다.”이며, 연구인프
라의 경우 “실험실 및 실험 장비 확충을 통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퀼트릭스 및 서베이몽키와 같은 자
료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의 기회가 넓어졌다.”, 국
제화인프라는 “해외 연수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지식
과 비전을 함양할 수 있었다.”, “국제 학술 대회 참가로 
국제적인 연구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이다.

대학원 교육개선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실시한 설문 
자료는 2019년 5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본 사업단 대학원 재학생 131명 중 총 44명이 응답한 결
과이다(응답율 33.6%). 온라인 설문 문항 중 분석에 활용
된 설문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대학원 교육에서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3.3 분석 방법
BK 참여에 따른 수행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논문실적 점수를 사용해 
BK 참여/미참여 집단의 객관적 수행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BK 참여 학생의 경우 추
가로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변화 추이를 보
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도별 실적 빈도를 산출
하였다. 그러나 2013년, 2015년, 2019년 실적은 1년이 
아닌 한 학기 자료만 수집되어 일부 자료로만 분석이 시
행되었다. 대학원생의 학과 교육 및 연구 만족도 역시 기
술통계 분석을 통해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BK 참여/미참여 집단의 타인평정 기반 수행
역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수행평
가 자료를 사용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추
가로 BK 참여 기간의 증가에 따른 수행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독립변인
은 BK 참여 비율(전체참여/부분참여)로 설정하였다. 대
학원생의 BK21사업 참여 여부는 학기마다 변동이 있으
므로 분석에 사용된 4개 학기 기준으로 해당 학생이 BK 
참여한 학기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종속변인은 수행평
가 학기(Time 1-Time 4)로 설정하여 BK 참여비율과 
수행평가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대학원 교육 만족도 질적 분석은 일반적 분석 접근법
(General inductive approach)[25]을 적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응답을 공
통된 소영역(예: 교수진, 장학금 등)으로 분류한 후, 이를 
상위영역인 교육지원과 연구지원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상위영역 응답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개방 코딩하여 
각 영역을 대표하는 주제를 추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BK 참여에 따른 객관적 수행
BK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객관적 수행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을 BK 참여
여부, 종속변인을 논문실적 점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
과, BK 참여에 따른 논문실적 차이는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 총 논문 실적에서 유의했다. 
미참여 학생(M = 0.32)보다 참여 학생(M = 0.57)의 연
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실적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t(138.47) = -2.14, p < .05, 미참여 학
생(M = 0.10)보다 참여 학생(M = 0.54)의 국제저명학술
지 게재논문 실적도 유의하게 높았고, t(279.59) = 
-4.04, p < .001, 총 논문 실적에서도 미참여 학생(M = 
0.41)보다 참여 학생(M = 1.13)의 총 논문 실적이 유의
하게 높았다, t(215.58) = -4.18, p < .001. 즉, BK21사
업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논문 실적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나 BK21 사업참여는 대학원생의 객관적 연구
성과(게재논문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Publication numbers between BK21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ype BK n M SD t p

KCI Non-Part 63 .32 .76 -2.14 .034Part 289 .57 1.19

Scopus Non-Part 63 .00 .00 -0.81 .418Part 289 .02 .20
SSCI or 
SCI(E)

Non-Part 63 .10 .53
-4.04 .000

Part 289 .54 1.49
Total 

Publication
Non-Part 63 .41 .94

-4.18 .000
Part 289 1.13 2.11

Note. BK Part/Non-Part (i.e., Participation/Non-Participation) is 
categorized based on student’s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BK21 project (Non-Part indicates that the student had never 
participated); Publication scores are calculated with weights of 
KCI = 1, Scopus = 2, and SSCI or SCI(E) = 3; Test results are 
reported reflecting significant Levene tests on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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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BK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이들의 논문게재 실적과 학술대회 발표 실적에 변화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K21플러스 사업 기간(2013
년 2학기-2019년 1학기) 참여 학생의 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편수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
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도별 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및 학술
대회 발표논문 편수는 Fig. 1과 Fig. 2와 같다. 

Fig. 1. Publication numbers of BK participants per year

Fig. 2. Publication numbers of BK participants per year

BK 참여 학생의 논문게재 편수를 살펴보면,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의 경우 사업 시작 직후인 2014년도에 
급증했다. 2016년, 2018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
으로 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
제저명학술지의 게재논문 편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국제저명학술지의 
게재논문 편수와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논문 
편수가 같고 추세 상 2020년에는 국제저명학술지의 게
재논문 편수와 연구재단 등재지 및 후보지 편수의 역전
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기타국제
학술지의 게재논문 편수의 경우 연도별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학생의 국제학술지 논
문게재가 기타국제학술지보다는 국제저명학술지에 집중

되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경쟁력 
향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과 
2019년도의 경우 한 학기 실적자료만 집계된 것을 참작
한다면 참여 학생의 학술지 게재논문 편수는 BK 3단계 
사업참여 직후인 2013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
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 학생의 학술대회 발표 편수를 살펴보면, 국내학
술대회 발표 편수의 경우 꾸준히 연 30여 편 이상의 수
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 다소 하락하는 것은 한 
학기 실적만 집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학술대회 발
표 편수는 2014년도에 급증하였다가 2017년 이후 다소 
감소하나 사업참여 초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2013년, 2015년, 2019년에는 한 학기 실
적자료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참여 학생의 학술대회 발표 
편수는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
고, 특히 국내학술대회보다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성
장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 2018년 
국제학술대회 발표 편수가 다소 감소하지만, 해당 연도 
국내학술대회 발표 편수 및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사업 기간 내 참여 학생의 
연구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K21사업은 학술활동 지원,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화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와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BK 참여에 따른 타인평정 기반 수행역량
타인이 평정한 수행평가점수를 사용해 BK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대학원생의 수행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독립변인을 BK 참여 여부, 종속변인을 수행평가 점
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BK 참여에 따른 수행평가 점
수의 차이는 ‘연구능력’, ‘전반적 수행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K 미참여 학생(M = 2.58)
보다 참여 학생(M = 2.71)의 연구능력 평가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고, t(846.89) = 4.23, p < .001, 전반적 수행
수준도 미참여 학생(M = 3.72)보다 참여 학생(M = 
3.78)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879.19) = 2.10, p < 
.05. 즉, 해당 학기 BK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연구능력과 전반적인 수행수준에서 더 높은 점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K21 사업참여는 
타인평정에 기반한 대학원생의 역량평가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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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aduates’ performance evaluation
Item BK n M SD t p

Study 
Progress

Part 745 2.84 .41
1.5 .133

Non-Part 431 2.80 .47

Research 
Ability

Part 745 2.71 .51
4.23 .000

Non-Part 432 2.58 .55

Overall 
Performance

Part 748 3.78 .50
2.1 .036

Non-Part 432 3.72 .52

Note. BK Part/Non-Part is categorized based on the 
graduate’s status in a given semester whether s/he 
participated in the BK21 or not.
Test results are reported reflecting significant Levene tests on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수행평가가 시행된 학기에 따른 수행평가 점수의 변화
를 BK 참여 여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1과 Table 4-2
에 제시하였다. Table 4-1은 석사과정생, Table 4-2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석사
과정생의 BK 참여율과 수행평가 학기의 상호작용 효과
는 ‘전반적 수행수준’ 항목에서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경향이 있었다, F(2.41, 79.5) = 2.83, p < .10. 그러나 
이 결과는 전체 표본 가운데 석사과정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표본의 크기가 30명 미만으로 작아 해석이 제
한적일 수 있다. 박사과정생을 포함하여 수행평가 점수에 
대한 BK 참여와 수행평가 학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2에 제시하였다. 박사과정생의 평균 
재학 학기는 4학기를 훨씬 웃돌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절
한 규모의 표본 크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시점
만 설정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학위
과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분석 결
과, BK 참여와 수행평가 학기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
았으나, Fig. 3과 Fig. 4에 나타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연구능력과 전반적 수행수준 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수행평가 변인(연구능력, 전반적 수행
수준)의 수행평가 학기 네 개의 시점에 대한 추세를 보면 
BK 전체참여 집단이 부분참여 집단보다 비교우위 수준
을 계속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재학 기간 내내 
BK21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
은 대학원생보다 재학 중 계속 높은 수준의 수행평가 점
수를 받았으며, 이는 BK21사업이 대학원생의 질적 역량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종단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1.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out four 
semesters (time points)             (n = 35)

Item BK

M (SD) F (p)

T1 T2 T3 T4 Eval. 
Sem

BK * 
Eval. 
Sem.

Research 
Ability

Partial 
(n=11)

2.36
(.50)

2.73
(.47)

2.82
(.40)

2.91
(.30) 6.23

(.002)
1.71
(.182)Full 

(n=24)
2.71
(.46)

2.71
(.46)

2.79
(.41)

2.96
(.20)

Overall
Performance

Partial 
(n=11)

3.55
(.52)

3.73
(.47)

3.91
(.30)

3.82
(.60) 1.21

(.309)
2.83
(.055)Full 

(n=24)
3.88
(.34)

3.92
(.28)

3.71
(.55)

3.96
(.20)

Note. Graduates in the master’s program are included only; 
BK is categorized as either Full (100% participation) or Partial 
(Participation rate less than 50%); Greenhouse-Geisser test 
results are reported.

Table 4-2.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out four 
semesters (time points)             (n = 70)

Item BK

M (SD) F (p)

T1 T2 T3 T4 Eval. 
Sem

BK * 
Eval. 
Sem.

Research 
Ability

Partial 
(n=39)

2.54
(.51)

2.69
(.52)

2.67
(.48)

2.69
(.52) 2.25

(.091)
.51

(.655)Full 
(n=31)

2.74
(.44)

2.77
(.43)

2.84
(.37)

2.94
(.25)

Overall 
Performance

Partial 
(n=39)

3.69
(.47)

3.77
(.43)

3.77
(.43)

3.87
(.41) 1.94

(.133)
1.24
(.295)Full 

(n=31)
3.90
(.30)

3.94
(.25)

3.77
(.50)

3.94
(.25)

Note. Graduates in the master’s and the doctoral program are 
included; BK is categorized as either Full (100% participation) 
or Partial (Participation rate less than 50%); Greenhouse-Geisser 
test results are reported.

Fig. 3. Interaction between BK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semester on research ability

Fig. 4. Interaction between BK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semester on overal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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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M SD Items M SD

I. Education 4.54 .56

I could learn research methods/techniques/knowledge through graduate courses. 4.70 .53
I am satisfied with the curriculum of the graduate program. 4.43 .73

I could enlarge my research areas through the department colloquium. 4.59 .62
I could learn a lot by taking other sub-majors’ classes 4.36 .86

I was motivated to write high quality papers by participating in the writing seminars. 4.31 1.02
Statistics and methods classes helped me understand academic researches. 4.67 .56

My data analysis ability has been improved after taking statistics and methods classes 4.62 .65

II. Research 4.49 .61

Lab seminars encourage me to think about research ideas and to be updated on 
research trends. 4.56 .77

Laboratory equipments greatly support my research. 4.38 .88
Resources like Qualtrics and SurveyMonkey help to conduct researches 4.32 .95

Financial supports for conference, publication, etc. improve my research motivation 4.69 .59
I get to be interested in convergent research covering social and cognitive areas. 4.45 .75

III. Globalization 4.28 .84

I was motivated to learn more by international researchers’ guest talks. 4.19 1.09
Overseas study training helped me tak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s. 4.05 1.22

International conference attendance had me learn about high quality research. 4.46 .90
The IRB and the DRC system let me perform research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4.33 .83

Table 5. Graduates Satisfaction Survey                                                               (n =93)

4.5 대학원생 만족도 설문조사
2018년 4월에 실시한 사업단 자체 설문 자료를 토대

로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인프
라 영역에서의 만족도 평균은 4.54점이었으며 개별 문항 
수준의 만족도 범위 역시 4.31점에서 4.70점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연구인프라 영역의 만족도 
평균은 4.49점이었으며 개별 문항 수준에서의 만족도 범
위는 4.32점에서 4.69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국제화인프라 영역의 경우 만족도 평균은 4.28
점으로 나머지 두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여
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개별 문항 만족도 범위는 
4.05점에서 4.46점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업단 소
속 대학원생들은 교육인프라, 연구인프라, 국제화인프라
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교육인프라에 대한 만족도(M=4.5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K21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국제화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가 제공됨에 따
라 BK 참여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과 전체 대학원생들의 
교육 및 연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4.6 대학원 교육 만족도 질적 분석
2019년 5월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원 교

육에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주관식 문
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지원과 연구지원
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나타내는 몇 가지 주제가 드러났다. 

교육과정 영역에서 대학원생들은 교수진과 교과과정 
구성에 있어 교육 및 연구의 다양성과 심화 과정의 갈등
과 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진
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은 우수하여 대체로 만족스러우나, 
연구주제나 교과과정이 특정 전공 혹은 전공 내 특정 주
제에 편중되어 해당 전공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학습 및 연구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BK21사업 이후 커리큘럼 보완, 외
부 강사 섭외, 다른 단과대학과의 공통과목 개설 등의 변
화를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러한 
영역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학원생들은 교수나 공식적인 커리큘럼에서 미흡한 부
분을 우수한 선후배나 동료와 같은 대학원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 정도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지원영역의 경우 대학원생들은 Y대학 심리학과 대
학원을 대학원 교육과정이 연구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중
심 대학원으로 경험하였고, 연구 영역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BK21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스
템 지원(예: 논문게재료 지원, 학회참여지원, 실험 환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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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업 평가를 의식한 성과 위주의 연구, 까다로

운 졸업절차, 과도한 프로젝트 수행, 해외 교류 및 장학금
과 연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경우 교과목의 
다양성과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대학원생들은 연구중심 대학원이라는 Y대 
심리학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관된 기대를 발전시켜왔
고 이는 학생들이 대학원 교육과 연구지원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학원생들은 심리학
과의 현실적 제약을 개선하는데 BK21사업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단일 사업단 수준에서 BK21사업의 효과성
을 알아보기 위해 1개 사회과학 사업단에서 2013년도 2
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대
학원생 관련 자료를 이용해 횡단적 분석과 종단적 분석
을 함께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BK21사업 참여가 대
학원생의 학업적 수행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1개 대학의 1개 심
리학과에서 총 352명의 대학원생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대로 BK 참여 대학원생의 정량적 연
구성과가 미참여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특히 국내학술지보다는 국제학술지
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이는 BK21이 주된 목표로 하는 
국제연구의 활성화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대
학원생 수준에서 이미 외국어에 능숙하거나 해외 유학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상당한 투
자가 요구되는 해외학술지 출판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
다. 해외학술지 출판을 고무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BK21
을 통한 다양한 지원(해외 학술지 투고 설명회, 영어 논
문 작성법, 영어 교정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은 해
외학술지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노출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다 활발한 출판이 가능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혹은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문
탐구를 위한 해외유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고취시켰
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생산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편수 변
화를 살펴본 결과, 논문게재 편수의 경우 사업 기간 중반
에 국내 학술지 게재 편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연구생산성이 높
아졌으며 최근에는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편수가 점차 증
가하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
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편수의 경우 국내 및 국제학술대
회 발표 편수가 사업 초기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며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 국내학술대회에 비해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더 높아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하
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의 글
로벌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BK 참여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평가한 연구자
로서의 역량 및 전반적 수행수준에서 미참여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율이 
높은 집단의 점수가 BK 참여 대학원생들이 부분 참여 
(재학 중 일부 학기만 BK 참여) 한 대학생들보다 수행 수
준 측면에서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일부 선행연
구[19,22-23]에서 언급되었던 대학원생의 연구능력과 
재학 학기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수
행이 우수한 학생이 BK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고,  자료구성과 표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평가 
비교의 횟수가 4회로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 자
료는 BK21사업에 참여한 비율에 따라 종단적으로 수행
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BK 지원의 효과가 지원의 양에 
비례하여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수행평가 자료는 피평가자인 대학원생에 대해 
평가자인 지도교수가 평가한 것으로 대학원생의 자기 평
정에 근거한 자료가 아니므로 자기고양편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평가 문항을 학문 영역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이제까지 
학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BK 평가
지표선정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이 지표 역시 사업단에 속한 교수에 의한 학생의 평
가이므로 전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항
목의 구체화를 통해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에서 교육인프라, 연구인프라, 국제화인프라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K21사업을 통해 학과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질 향
상 및 연구 인프라 발전이 이뤄지면서 전체 대학원생이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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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주관식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학원생들
은 사업단이 연구중심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대학원 교육 및 대학원생 자질의 평가 
기준으로 연구자로서의 역량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자로서 역량
을 키우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BK21 사업비 지원
의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ustin과 McDaniels[26]이 제시한 학자적 전문성의 기
본적인 역량 중에는 ‘학자로서의 전문적 자아정체성의 개
발’과 ‘고등교육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또 정우진 외[22]는 학문후속세대 육성이라는 목표를 전
면에 내세우고 있는 BK21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이 
대학원생의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만족
도는 사업단이 추구하는 교육 및 연구발전 아젠다에 대
한 대학원생의 이해가 높고 아울러 이 아젠다와 대학원
생이 추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일치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질적 자료에서도 연구중심대학
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BK21 지원사업비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대학원생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이 많았다. 이 결과가 시
사하는 바는 BK21사업의 지원 목적과 대학원의 발전 방
향이 대학원생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발달 과정에 잘 
반영되고 조화를 이룰 때 BK21사업의 지원 대상인 학문
후속세대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 
분야나 사업단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사업단을 한꺼번에 
분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단일 사업단 내에
서, 다시 말해 상위기관인 대학 변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 
통제된 상태에서 참여 대학원생과 미참여 대학원생의 교
육 및 연구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 평가함으로써 
BK21사업의 성과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참여 대학원생에 관한 연구가 만족도
에 근거해 성과를 평가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대학원생 
개인 수준에서 객관적 자료와 타인평정 자료를 함께 사
용하는 등 분석자료를 다양화하여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BK21사업의 역사가 이제 2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와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
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지표’는 기존의 BK 사업 평가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점이다[9].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즉, 개별 사업단 혹은 학문 분
야별로 BK21사업 참여의 효과가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이

다[15]. 그래야 BK21사업 성과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
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 
지표 설정과 이를 반영한 계획의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사업단 수준에서 BK21사
업의 평가를 진행할 때 보완적으로 혹은 대안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물론 BK21사업을 통해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
는 것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양
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대학원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논문게재 순위는 국제적
으로 상승함에도 논문의 피인용횟수 순위는 정체된 것이 
이러한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4]. 

3단계 BK21사업이 ‘학문후속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를 전면에 내세웠고, 다음 4단계 BK21사업의 목표로 연
구와 교육의 ‘질적 성장’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
된 성과 지표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
들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되고 고도화된 정량 실적 지표
는 유지하되 본 연구에 사용된 타인평정 수행평가 자료
처럼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성과와 수행역량에 대한 정성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가 보완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평
가항목을 분류하고(예: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
산성 등)[17] 참여 학생의 동기부여적 요소를 규명하고
[27]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를 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각 사업단의 특
징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원생 개인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는 동시에,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유사 인접 
학문 분야 사업단들뿐만 아니라 BK21사업의 정책을 수
립하는 전문가 집단과 주관 기관 혹은 사업을 관리하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28,29]등이 연구성과 지표를 설정
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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